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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5일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

도시 얀부에 있는 프린스 압둘 모신 빈 압

둘아지즈 공항. 취재진을 본 출입국 관리는 

“한국인이면 먼저 입국 심사를 받으라”며 

외교관 통로로 인도해줬다. 외국인에게 비

자를 거의 내주지 않고, 입국 심사 때 굴욕

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에서는 이

례적인 일이다.

  이런 대접은 ‘한국의 기술력’ 덕분이다. 

얀부·제다 등 사우디 서부지역에는 대규모 

석유발전 플랜트를 짓고 있는 한화건설을 

비롯해 두산중공업·삼성엔지니어링 등이 

진출해 있다. 1980년대 ‘중동붐’을 경험했던 

한화건설 김진화(얀부 마라픽 현장소장) 상

무는 “당시엔 사우디 감독관이 한국인을 때

리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

현지인이 한국인을 ‘부지런하고 기술력을 

갖춘 엘리트 민족’으로 존경한다”고 말했다.

　걸프 지역에서 한국은 선망의 나라다. ‘석

유 이후의 시대(post-petroleum era)’를 대

비하는 걸프 국가들에 자원빈국 한국의 산

업화 성공 경험은 훌륭한 롤모델이기 때문

이다. 한국 건설업체가 짓는 건물·시설뿐 아

니라 한국 전자업체가 생산하는 휴대전화·

컴퓨터·TV 등 역시 명품으로 통한다. 두바

이의 랜드마크인 부르즈 알아랍, 모벤픽·메

어트 등 걸프 지역에 진출한 특급호텔 객실

에서도 LG전자의 LCD TV를 쉽게 볼 수 있

다. 나주영 LG전자 차장은 “지난해 LCD 

TV 판매량이 2010년 대비 100% 이상 늘었

다”고 말했다. 두바이몰이나 카타르시티센

터 같은 대형 쇼핑몰에는 진열대 앞쪽에 삼

성의 휴대전화가 전시돼 있다.

　한국인의 ‘근면성’에 대한 경외감 역시 이

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. 주 카타르 대사관 

박현아 서기관은 “아랍 관료들은 한국의 산

업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인재 양성 비결을 

자주 묻는다”고 말했다. 중동 일터에서 일

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다. 카타르 

건설업체 그룹3의 엔지니어 루반 쿠마라싱

암(33·스리랑카)은 “한국 기업의 높은 기술

력과 장인정신 덕분에 중동에서 호평을 받

고 있다”며 “한국인을 본받아 나의 조국도 

발전시키고 싶다”고 말했다.

　걸프국가들은 앞다퉈 한국에 러브콜을 

보내고 있다. 무함마드 빈 살레 알사다 카

타르 에너지장관은 “오일쇼크가 터지면 한

국에 최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겠다”

며 “카타르는 한국인들이 마음껏 돈을 벌 

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싶다”고 말했다. 

사우디 메디나지식도시의 칼리드 타시 부

사장은 “LG CNS 등 한국 업체들과 협력

해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싶다”고 했다.

　걸음마 단계 한류, 가능성 ‘무진’=중동에

서 한류는 태동 단계다. 신정(神政)국가로서 

문화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우디를 포함

해 중동 지역의 보수적인 문화 탓이다. 하지

만 아부다비·두바이를 중심으로 한류가 흐

르기 시작했다. 두바이 통치자의 이름을 딴 

명문대인 자예드대에는 ‘한류 동아리’가 생

겼다. 2010년 초 4명으로 시작한 동아리는 

2년 만에 회원 수 150명을 돌파했다. 이 동

아리의 회장인 림 베이커(20·국제학 3년)는 

“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틈틈이 한국어

를 공부하고 있다”며 “한국에 가서 한류 가

수들의 공연을 본 적도 있다”고 말했다.

� 얀부·두바이·도하=이현택 기자

� mdfh@joongang.co.kr

사우디 공항 “코리안? 그럼 외교관 통로 이용하시죠

지난달 5일(현지시간)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얀부 ‘마라픽 발전·담수 플랜트’ 현장에서 한화건설 엔지니어 김규남씨(오른쪽)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. 방글라데시·네팔·스리

랑카 등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“한국인의 기술력과 근면성에 놀랐다”고 말했다.� 얀부(사우디)=고(故) 김태성 기자

실력·전략 없으면 왕족 연줄도 안 통해

“신용장 개설도 안 하고 왕족 연줄부터 찾는 

한국인이 부지기수입니다. 하지만 사우디에

서 사업한다면서 실력 없이 인맥만 찾으면 

반드시 실패합니다.”

　신용기(사진) 주 제다 총영사는 쓴소리부

터 꺼냈다. 그는 “현지 왕족들이 사업 실적

도 없는 한국 기업에 연줄로 사업 기회를 줄 

가능성은 제로(0)”라며 “글로벌 스탠더드에 

맞게 사업 실적과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”

고 말했다.

　중동에서 한국의 건설, 정보기술(IT), 자

동차 등은 ‘메이드 인 코리아’ 열풍을 이끌고 

있다. 하지만 ‘산업 한류’로 승화시키려면 아

직 갈 길이 멀다. 관료제가 강하고, 문서화된 

행정절차를 중시하는 현지 분위기를 아는 건 

기본 중 기본이다. 몇 년 전 사우디에서는 현

지에 갓 진출한 한국 기업이 ‘선(先)공사 후

(後)보고’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로에 케

이블을 매설했다. 하지만 관계 당국으로부터 

“공문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한 공사인 만큼 원

상 복구하라”는 명령을 

받았다. 공사비에 복구

비까지 쓰다 보니 해놓

은 것 없이 투자금 전액

이 날아갔다.

　현지인에게 ‘지속적

인 파트너’라는 믿음을 

주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다. 압둘아지즈 나세

르 알소라야이 알소라야이그룹 회장은 “미

국이나 중국 기업은 적극적인 현지 투자를 통

해 ‘기여하는 나라’의 이미지를 만드는 반면, 

한국은 적극성이 부족하다”며 “중동 국가들

에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, 한국은 더 

큰 부를 얻어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　중동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걸프지

역에서 한국 붐을 일으키는 데 걸림돌이 될 

수 있다. 두바이 제벨 알리 플랜트에서 만난 

두산중공업 백낙영 상무는 “일을 좀 시킬 만

한 30~40대 과장이나 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

‘중동 붐’ 시절에 일했던 60~70대 엔지니어까

지 데려다 쓰는 실정”이라고 말했다.

� 제다=이현택 기자 

신용기 제다 총영사의 ‘중동 레슨’

걸프 3국에 부는 코리아 열풍

 석유 고갈에 대비하는 중동국

 산업화 성공한 한국이 롤모델

“부지런하고 기술 뛰어난 민족

 마음껏 돈 벌게 해주겠다”


